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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부, 해외 주재관 영상회의 개최
- 농업분야 탄소중립 정책 및 국제기구 동향 논의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◈ (일시·장소) 2021.4.14(수), 14:00~16:10, 농식품부 중회의실(영상)

◈ (참석) 장관(주재), 해외 주재관 14명, 농식품부 직원

◈ (내용) 주요국 농업분야 탄소중립 정책 공유 및 농업분야 주요
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논의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농식품부)는 4월 14일 해외에

파견된 농식품 분야 주재관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주요국

정책 동향을 공유하는 ‘농식품부 해외 주재관 회의’를 개최한다고

밝혔다.

❍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해외 주재관 14명은 미국, 벨기에(유럽

연합), 중국, 일본 등 농식품 관련 주요 국가의 현지 대사관과

세계무역기구(WTO)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등 국제기구에

파견된 이들로, 주재국 정책·언론 동향을 파악하고 회의·협상에

참석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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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이번에 열리는 주재관 회의에서는 세계적인 화두인 탄소중립에

관하여 주재국의 농업정책 및 국제기구와의 농업협력 방안을

주재관들과 농식품부 직원들 간에 공유한다.

김현수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타지에서 근무하며 주재국

동향 파악과 정책 분석을 통해 농식품부 정책 수립을 지원한

주재관들을 격려하고,

❍ 세계적으로 식량안보 논의가 활발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

민관 협력을 논의하는 피포지(P4G) 정상회의를 한 달 앞둔

상황을 상기하며 주재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.

* 피포지(P4G):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

농식품부 관계자는 “이번 해외 주재관 회의를 통해 세계 주요국의

정책 접점에서 일하는 주재관들과 농식품부 간에 정책 관련 의견

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, 국내 농업정책 주안점에 대한 공감대를

형성하여 주재관 업무를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

밝혔다.


